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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지자체의 정보공개의 모호성 차이가 해당 지역상권에 대한 소비심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공개 방식이 모호한 강남구와 상세한 서초구의 거주자들을 대상
으로, 해당 구가 발표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의 모호성 판단이 확진자 동선 인근의 상권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가 모호(vs. 상세)하다고 느낄
수록 불안감이 높았으며, 이는 유관 상권에 대한 방문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각 구에 따라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과 성별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소비심리의 장기적 
변화, 내재된 불안감의 영향,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이 등을 담은 향후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코로나 19, 정보 공개, 모호성, 불안, 방문의도, 강남구, 서초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that local government's information release range on 
Covid-19 patients’ contact trace on consumer sentiment in the region. One hundred twenty-eight 
residents of Gangnam-gu and Seocho-gu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when 
ambiguity of information increased perceived anxiety on Covid-19 patients’ contact trace, which in 
turn led lower intention to visit the commercial district near the Covid-19 patients’ contact trace. Based 
on the findings, several suggestions was proposed for future research, including longitudinal studies 
covering even the “long-term” changes in consumer sentiment, the effect of implicit anxiety, and the 
behavioral difference between residence and non-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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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전세계적
으로 급속히 전파되었으며, 국내 확진자 수는 2020년 6
월 25일 0시 기준으로 12,563명(2020년 1월 3일 이후 
누계)에 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적인 사회활
동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비대면적인 인터넷 쇼핑을 제
외한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소비가 급감하였다. 한국은
행이 올해 4월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결과, 소비자심리
지수가 1월(104.2), 2월(96.9), 3월(78.4), 그리고 4월
(70.8)로 최근 12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 
문제는, 가계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현재경기
판단(77), 향후경기전망(79), 가계수입전망(83), 소비지
출전망(87) 모두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현재보다 
앞으로 소비를 늘릴지를 보여주는 소비지출전망 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자체의 코로나19확진
자 동선정보 공개의 범위와 동선유관 상권에 대한 소비
심리 간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20년 3월 14일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상 발생 이틀 전부
터 격리일까지의 동선 중 접촉자가 다녀간 장소 및 이동
수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
로 제공하는 코로나19 정보 범위가 매우 상이해 이에 대
한 일관성 문제가 수차례 지적되어왔다. 특히 본 연구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 서베이가 종료된 2020년 4
월 13일까지 가장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구인 강남
구(59명)와 4위인 서초구(36명)를 중심으로, 이들이 공개
한 확진자 동선정보의 내용과 전달방식이 해당 자치구 
내의 상권 이용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그동안 강남구와 서초구는 구 내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와 관련해 공개 양상에 큰 차이를 보여왔다. 서
초구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의 상호와 시간, 그리고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여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했지만, 
강남구는 ‘신사동 헬스장,’ ‘XX역 4번 출구의 식당’과 같
이 특정이 어려운 정보만 제공해왔다. 따라서 강남구 확
진자가 서초구를 다녀간 경우에 강남구에서의 동선은 파
악이 용이하지 않은 반면, 서초구에서의 동선은 상호명과 
방문일시까지 자세히 확인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양 
구의 거주자들은 소득수준 유사성 뿐 아니라 사실상 생
활권을 공유 정도도 높고, 양쪽 구청의 긴급재난문자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다반사라서 이 같은 정보 공개양상

의 차이는 각 구 거주자들에게 더욱 극명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강남구와 서초구 거주자가 지각하는 각 구
청 제공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의 모호성이 동선 인
근의 상권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는 그 전파성으로 인해 전세계 유례없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람들의 일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
으며, 빠른 확산속도 및 백신의 부재 등으로 인해 불안감 
또한 높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4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별히 불안 관련한 병증이 있지 
않더라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특성 불안(trait anxiety) 
즉, ‘불안을 일으키는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 또는 대상이 
없음에도 막연하지만 지속적으로 느끼는 불안’이 사람들
에게 내재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
주지 인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가 모
호할 경우, 주의의 대상(즉, 확진자 방문지)이 주는 불확
실함이 불안감을 높이며, 이는 결국 주의 대상에 대한 강
한 기피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다.

2. 문헌 고찰
실제로 비슷한 종류의 사건을 경험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가 더 주의를 
유발하고, 강도를 더 심하게 느끼게 하며, 오래 지속되는 
‘부정편향(negativity bias)’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대상
이었다 부정편향은 인상의 형성과 평가를 포함하여 주의, 
학습, 기억, 의사 결정 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는
데, 이는 부정성(negativity)의 가중치를 높일 뿐 아니라 
지속성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정서
의 경험이 중립적인 정서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일 때보다 오랜 시간을 요한다. 그리고 부정
적 정보는 긍정적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 처리 자원과 활
동을 요구하는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
인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
[2]. 여러 연구들은 부정적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깊
이 있는 인지적 처리를 한다는 것을 보였는데, 이러한 추
가적인 정보처리는 주의, 학습 및 기억에서의 긍정적 정
보와 부정적인 정보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맥락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행
동보다 부정적인 행동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 피험자들에게 최근의 정서적 사건을 회상하도록 요청
한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건을 보고하는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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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정적인 사건을 더 자주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다[4].  

학계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정보로의 주의집중과 정보
처리 심화를 이끄는 요인 중 하나로 주의 편향
(attentional bias)에 주목해왔다. 이들은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조기인지 처리 과정에서 위협적인 자극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할 뿐 아니라 위협적인 
자극을 더 잘 감지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자극에 더 비중
을 투어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경계모드가 더욱 활성화
되어 위협적인 자극에 대한 정보처리에 인지적 자원을 
치중하게 되며, 이것이 더 높은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하
였다[5]. 이는 불안할 경우 주의편향으로 위협적인 자극
에 더 민감하게 되고, 이는 불안 반응을 강화하는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이 같은 순
환구조가 불안도가 높을 때 더 강하게 발생하지만 불안하
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6]. 

선행문헌을 토대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이해 불안
감이 가중된 상황에서는 개인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 
내의 확진자 관련 정보에 민감도가 더 높아지고 이 정보
에 대한 주의가 더 집중되며, 이에 대해 더 정보처리 하
려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문제는 위협정보가 
불확실하고 모호해서 더 해당 정보로의 주의편향이 강화
되고, 이것이 더 큰 불안과 회피 반응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다. 최근 한 연구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처해있을 
때 불확실하고 위협이 되는 환경에서 모호한 정보를 신
속하게 해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이 잠재적
인 위협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정서적 및 부적응성에 대
한 인지 및 정서적 기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
적 각성 상태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 모호한 
정보는 이 정보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7]. 따라서 강남구의 확진자 
동선정보처럼 그 내용이 모호할 경우 이 정보에 대한 부
정 편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더구
나 생활권이 상당수 공유되는 인접 자치구의 정보공개와 
극명히 비교가 되면, 강남구의 정보가 갖는 상대적 모호
성이 더욱 크게 지각될 수 있고, 이 경우 더욱 불안과 부
정적 추론이 커질 가능성 또한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각 구청에서 공지한 확진자 동선 인근의 상
권에 대한 더 강한 심리적 회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
다. 그리고 이 같은 예상을 다음의 가설로 정리하고, 이를 
강남구민과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조사해 검증하였다.
가설 1.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의 모호성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인근 상권 방문의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의 모호성은 
불안감을 높일 것이다. 

가설 3.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의 모호성으
로 인한 불안감은 동선 인근 상권 방문의도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의 모호성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인근 상권 방문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
에 대한 불안감이 매개할 것이다.

3. 조사
3.1 조사장소 및 참여자

조사는 2020년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양재천의 대치
-도곡-양재-서초 구간과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인
근, 그리고 서초구 반포동 세화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이
루어졌으며, 강남구민과 서초구민 128명이 참여했다. 구
체적으로 참여자는, 강남구 거주자 67명(남성: 22명, 여
성 45명, 평균연령: 49.94세)과 서초구 거주자 61명(남
성: 22명, 여성: 39명, 평균연령: 48.20세)이었다. 조사
는 3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자와 조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대면으로 이루어진 조사인만큼 참여자와 
조사자 간 상호작용 편향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단
일 조사자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3.2 조사절차 및 내용
벤치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머무는 중인 강남구와 서초

구 거주자들을 상대로, 본 조사의 배경을 설명하고 조사 
참여의사를 물은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
행중인 기간에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손
세정제를 이용한 소독과, 개별 펜(조사 후 참여자에게 증
정), 병원용 항균물티슈, 그리고 1회용 비닐장갑 등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크리넥스 안심 물티슈(20매)가 
사은품으로 제공되었다. 

먼저 거주지 확인 후, 거주 구청의 안심재난문자, 홈페
이지 등에서 공개한 확진자 동선정보와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우선, 얼마나 해당 정보가 모호하
다고 느끼는 지(이하, ‘모호성’)에 대해 7점 척도에 응답
했다(1= 전혀 그렇지 않다 vs. 매우 그렇다). 이후 각 거
주 구청에서 공개한 확진자 동선정보에 대해 얼마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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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함을 느끼는 지(이하 ‘불안감’)에 대해, Loewe et al. 
(2010)와 Min and Park(2017)의 불안척도를 활용해[8, 
9], 1. 얼마나 긴장, 불안, 또는 안절부절못하는 지와 2. 
걱정을 멈추거나 통제할 수 없는 지의 정도를 7점 척도
로 응답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vs. 매우 그렇다; a 
= .87). 이어 종속변수인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인근 상
권 방문의도(이하, ‘방문의도’)가 7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고, 확
진자 정보에 대한 민감도 또한 높아진 상황이라서, 일반
적인 의도를 조사할 때 쓰는 촉진적(promotional) 문항 
[예, 1= 전혀 XX하고 싶다 않다 vs. 매우 XX하고 싶다] 
대신 [1 = 방문을 매우 피하고 싶다 vs. 7. 방문을 전혀 
피하고 싶지 않다]는 회피적(preventive) 문항을 사용하
였고 이 문항은 분석에서 역(reverse) 코딩 되었다. 

3.3 조사결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연속적 변수이기 

때문에 이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odel 
no. 4가 사용되었다. PROCESS는 “연속변수의 매개효과
를 분석할 수 있고, 기존의 매개분석이 가지는 다중공선
성 등의 한계를 보완하는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테스트로, p 값 및 低 신뢰구간(LLCI: Low Level of 
Confidence Level)에서 高 신뢰구간(HLCI) 사이에 0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예, 0이 존재할 경우 
유의하지 않음) ß값 및 방향(예, 긍정, 부정)에 대한 유의
도를 파악하게 된다[10; p. 94], [11].” 분석 결과, 참가자
가 느끼는 모호성은 방문의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ß = -.38, SE = .06, t = -6.59, p < .001, 
LLCI = -.49, ULCI = -.27), H1 지지. 또한 모호성은 불
안감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ß = .67, SE = .04, t = 
15.69, p < .001, LLCI = .59, ULCI = .76), H2 지지. 
불안감은 방문의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ß = 
-.65, SE = .07, t = -9.34, p < .001, LLCI = -.79, 
ULCI = -.51), H3 지지. 마지막으로 모호성이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불안감이 매개하는 지에 대한 분석 결과, 간
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ß = -.44, Boot SE = 
.05, BootLLCI = -.54, BootULCI = -.34), H4 지지. 

추가적으로, 실제 강남구민과 서초구민이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에 대해 지각하는 
모호성, 이 정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관련 상권에 대한 
방문 의도가 다른 지와 이에 불안감이 매개했는지에 대
한 분석도 진행되었다. t-test 결과, 강남구민(M = 5.47, 
SD = .71)은 서초구민(M = 3.16, SD = .80)에 비해 거

주 구청의 안심재난문자에서 나타난 확진자 동선 공개 
정보가 모호하다고 응답했다.

Visiting Intention through Anxiety(t(127) = 
298.43, p < .001). 또한 강남구민(M = 5.35, SD = .45)
은 서초구민(M = 3.27, SD = .48)에 비해 거주 구청의 
안심재난문자에서 나타난 확진자 동선 공개 정보에 대해 
더 많은 불안함을 느꼈으며(t(127) = 635.80, p < .001). 
거주 구청의 안심재난문자에서 나타난 확진자 동선 인근
의 상권 방문의도도 낮았다(M강남 = 2.39, SD = .72 vs. 
M서초 = 4.66, SD = .60, t(127) = 371.55, p < .001). 
마지막으로 양 구민들의 방문의도에 불안감이 미치는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odel no. 4가 사
용되었다.(강남구민 = 1, 서초구민 = -1로 코딩). 

그 결과, 서초구민 대비 강남구민의 높은 불안감(ß = 
1.04, SE = .04, t = 25.22, p < .001, LLCI = .96, ULCI 
= 1.12)과 낮은 방문의도(ß = -.41, SE = .13, t = -3.23, 
p < .005, LLCI = -.66, ULCI = -.16)가 유의했으며, 양 
구민의 방문의도 차이에 불안감이 기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ß = -.73, Boot SE = .12, BootLLCI = -.97, 
BootULCI = -.49).

한편, 성별과 연령의 영향은 주효과 및 이 변수를 연구
모델에 넣었을 경우의 어떤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ps > .30). 이는 모호성이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이들 변수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호성 및 불안감이 이들 변수와 상호연관 되어 방문의
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가 모호하다고 지각할수록 해당 동선 정보로 인해 더 큰 
불안감을 느꼈고, 확진자 동선 인근의 상권 방문의도도 
유의미하게 낮았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정보의 
범위가 매우 상이한 강남구와 서초구의 거주자들은 이들 
정보에 대한 모호성 지각과 불안함 경험, 그리고 방문의
도도 상이하게 반응했다. 확진자 방문 동선 상 상호공개
를 거부한 강남구의 경우, ‘자칫 확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고 선의의 피해업소를 양산해 지역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12] 하지만, “상호 공개의 
목적은, 그 장소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시간대 접
촉자 혹은 그사이 그 장소를 이용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
람들과의 접촉을 주의하고 본인의 상태를 좀 더 인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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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하는 데 있다”며[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루어
졌을 만큼 지역 거주민들의 정보공개방식에 대한 불만이 
컸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도 코로나19로 불안한 상황에
서 거주지 유관 상권에 대해 모호한 정보만 공개하는 것
은 오히려 불안감과 회피의도를 높인다는 것이 밝혀져, 
과연 강남구의 정보공개 방침이 지역경제에 덜 피해를 
방식이었는 지에 대해 반문하게 한다. 특히 지난 2월 23
일 이후 두 달이 넘게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최고 수
준인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생활권과 직접적
으로 유관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내 확진자 동선의 
상세 공개는 오히려 인근 상권에 대한 회피를 방어하는 
전략이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본 연구는, 
상권을 살펴보는 데 있어 해당 지자체의 상권으로 조사
했고 그 범위나 특성(예를 들어, 생필품 판매, 기호품 판
매 등)까지 살펴보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2020년 4월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13]. 이는 이전의 경제 위기와 달리 
공급의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IMF는 노동공급
의 하락과 사업장 폐쇄로 인한 공급망 혼란 및 생산성 하
락에 더해 실업률 상승과 유가하락 등으로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3%의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
와 더불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진 후에는 내수활성화를 도
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내수활성화의 근간은 소
비심리 활성화에 있고,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일상의 안정성이 답보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많은 
유수의 외신들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정보공개를 지지
하고 분석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Washington 
Examiner는 한국이 매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온
라인으로 정보를 게시하며, 심지어 시민들에게 정책 변경 
및 피해야 할 장소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속
적으로 격리 및 완화 노력에 대해 사람들에게 조언한다
며, 이러한 종류의 명확하고 투명한 메시징이 데이터 및 
테스트 외에도 COVID-19(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다
는 확신을 주고, 잘못된 소문이나 고의적인 가짜 정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4]. 그리고 이는 공
황을 감소시킨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심각한 감염병이 있
을 때는, 소비심리의 위축을 방어할 뿐 아니라 회복을 위
해서, 확진자 동선에 대한 상세한 정보공개가 오히려 긍
정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예측
의 근거를 제공하는 첫 발을 디디는 것이며, 향후에는 감
영병과 같은 사회의 대규모 불안유발 요인에 관한 정보
공개 방식의 차이가 소비심리의 ‘장기적’인 변화까지 다

루는 종적(longitudinal)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조사가 진행된 첫날인 2020년 4월 6일에 보도된 

코로나19 관련 주요 뉴스 중 하나는 연령에 따른 코로나
19 사망률의 현격한 차이였다. 해당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8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의 사망률이 19.8%이며, 당시까지의 국내 누적 사망자 
186명 중 8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절반인 
49.5%라고 하였다. 특히 80세 이상 확진자 사망률은 연
령별 사망률발표가 시작된 3월 2일에는 3.7%였으나, 18
일만인 3월 20일 10.0%를 기록했으며, 17일만인 4월 6
일 19.8%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30세 미만의 
확진자 중 사망자는 확진자 연령별 현황이 조사된 이래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2020년 5월 5일 0시 기준으로
도 30세 미만 사망자 0명).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에 따
라 정보공개의 모호성 지각이나 이로 인한 불안감 및 방
문의도에 상이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으나, 실제 조사
에서는 연령의 어떠한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특정 연령 또는 고위험군(즉, 
고령)에서 보다 강하거나 약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
며, 전 연령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게다
가 기존 연구에서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생의 남은 시간
을 제한적이라 지각하며 이로 인해 보다 정서적인 측면
에 가중치를 두어 정보처리를 함을 보였기 때문에[15],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전 연령에 고르게 크게 나타
남이 나타났다는 것은 더더욱 주목할 만 하다.  

한편, 본 연구에는 불안도 측정에 있어서 코로나19 발
생 전에 사람들에게 내재된 불안도의 차이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불안하면, 유관 정보에 주의편향이 생기
도, 또 이 주의편향이 더 불안이 유발되고 지속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지자체 거주
자와 비거주자 간 차이 및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참가자
가 갖고 있는 불안도에 대한 측정과 통제가 병행된다면, 
독립변수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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